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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평등한�기후정의�실천을�위한� YWCA� 회원�결의문

우리는�하나님�나라를� 이� 땅에�만들어가는�여성들이다.� 우리는� 일제의� 억압과�가부장제의�

차별�아래에서�모든�생명의�존엄을�회복하기�위해�일어섰고,�억압과�어둠의�시대마다� "이제�

생명을�택하라(신30:19)"는� 하나님의�명령에�응답한�빛과�소금이었다.

오늘� 우리가�살고�있는�세계는� 깊은�불평등� 속에� 놓여있다.� 폭력은�일상이� 되었고,� 책임은�

불공정하며,� 죽음마저도� 불평등하다.� 기후위기는� 생명보다� 돈이� 앞서고,� 정의보다� 이윤이�

우선되며,� 모든�피조물에�대한�돌봄�대신�착취가�반복된�결과이다.

우리는� 모든� 생명이� 연결되어� 있음을� 인식한다.� 누군가의� 삶이� 더� 위험해지는� 사회는�

결국� 모두의�삶을�위협한다.� 우리�모두의� 존엄을�지키기� 위해,� 기후위기� 앞에서�가장�먼저�

흔들리는� 삶들을� 외면하지� 않는다.� 돌봄은� 특정한� 누군가의� 역할이� 아니라� 서로� 더불어�

살기� 위한� 삶의� 방식이다.� 위기� 앞에서� 자원을� 나누고,� 책임을� 떠넘기지� 않으며,� 차별과�

혐오를�허용하지�않는다.

이에�우리는�다음과�같이�결의한다.

하나.� 효율과� 성장만을� 추구하는� 삶의� 방식을� 거부하며� 모든� 생명을� 존중하고� 서로를�

돌본다.

하나.� 탄소를�줄이는�먹거리를�선택하며�윤리적인�소비를�실천한다.

하나.� 여성과�사회적�약자의�목소리가�반영되는�지역�기후정책이�수립되도록�행동한다.�

하나.� 정의로운� 에너지� 전환을� 위해� 지역� 주민의� 삶에� 기반한� 재생� 에너지� 확대를� 요구

한다.

하나.� 기후재난의�예방·보호·복구·회복을�위한�안전망�구축을�촉구한다.�

하나.� 기후정의를�위해�행동하는�기후시민들과�연대한다.

기후위기를�초래한�나의�죄를�고백하고�우리의�책임을�통감하며�이� 결의가�우리에게�맡기신�

하나님�나라의�소명임을�믿는다.�

지금� 여기,� 나로부터� 출발해� 지역에서부터� 시민들과� 함께� 신실하게� 이� 길을� 걸어갈� 것을�

다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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